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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ㅤ본 연구는 플립러닝 교수-학습법이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성취목표, 인지적 관여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
해보기 위해 시도된 단일군 전·후 실험설계의 유사실험 연구이다.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사정실습 수업 5차시, 10시간 
동안 플립러닝을 적용하였으며 연구에 동의하고 전·후 설문에 응답한 91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수집은 2022년 9월 26
일부터 11월 25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자료분석은 SPSS WIN 24.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와 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인 학습 자기효능감은 사전 21.22±5.09에서 사후 25.27±5.02로(t=-5.445, p<.001), 
인지적 관여는 사전 32.44±9.04에서 사후 35.12±8.29로(t=-2.120, p=.035) 상승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플
립러닝 교수-학습법은 학생들의 학습 자기효능감과 인지적 관여에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일반화 및 연구설계의 제한점이 있
어 반복 연구가 필요하며 간호대학생의 학습 능력과 임상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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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test the effect of flipped learning on academic self-efficacy, 
achievement goal, cognitive engagement of nursing students. This study used a one group pre-post test design. 
Participants were 91 students who were taking the health and physical assessment in nursing. The flipped 
learning was provided for 5 times (10 hours). The data of 91 people who agreed to the study and responded to 
the pre and post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Data were collected between September 26 and November 25, 
2022.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ies, paired t-test using SPSS WIN 24.0. The results showed that 
self-efficacy of learning(t=-5.445, p<.001), and cognitive engagement(t=-2.120, p=.035) increased significantly.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proved that flipped learning is effective for self-efficacy of learning and 
cognitive engagement. But it is necessary to conduct repeated studies due to limitations in research design, 
and to explore ways to utilize various teaching-learning strategies to improve the learning ability and clinical 
performance of nurs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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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모바일 기술, 소셜 미디어의 발달은 학습에서의 정보 

기술 사용을 증가시키고 있고 이러한 변화는 학생 수업에
서 매체의 활용을 증가시키고 있다[1]. 기술 발달에 따른 
교육환경의 변화는 학습 형태의 변화를 이끌고 있으며 
COVID-19는 온라인 학습을 더욱 가중화시켰다[2]. 이에 
대학에서도 교육방법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어, 정형화되
고 정리된 지식 전달에서 학생들의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
시키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 중심으로 변
화하였다[3].

간호학은 실무학문으로서 이론교육과 교내 및 임상실
습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간호교육은 전문지식의 함
양뿐만 아니라 간호술기 습득을 통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한다[4]. 이론 교육에서 학습한 내용을 
실습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으로 키우고자 가상현실 활
용,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학
생들의 역량 증진을 위해 팀 기반학습, 문제중심학습, 사
례학습, 프로젝트 학습, 액션 러닝, 플립러닝 등 다양한 
교수-학습법 전략들이 적용되고 있다[5-7]. 

플립러닝(fliipped learing)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
을 연계시킨 블렌디드 러닝으로, 수업전에 미리 설계한 
콘텐츠를 학생들이 학습하고, 수업 중에는 퀴즈, 실험, 소
그룹 토론, 프로젝트, 문제기반학습, 협력학습 등 학습자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다[8]. 플립러닝은 4가
지 교육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유연성 있는 학습환경, 
학습 문화의 변화, 의도적인 학습내용, 전문적인 교수자
이다[9]. 이러한 형태의 수업 방식은 학생주도 학습으로 
자율성과 학습성과 및 학습동기를 부여하게 하고, 교수자
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사이에 다양한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이 증진된다[1,10]. 

자기효능감은 특정 행위를 수행하고 발생하는 장애요
인을 극복하는 자신감으로 어떤 일을 시작할 것인지, 어
느 정도 그 일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영향을 
끼친다[11].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습자가 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능력에 대해 
내리는 판단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는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고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
행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어려운 일이 닥쳐
도 끊기 있게 과제를 지속한다[12-14]. 학업적 자기효능

감이 높을수록 불안을 느끼는 정도가 낮고, 효과적인 학
습전략을 사용하며, 뛰어난 자기조절 능력을 보인다
[12,15]. 정신간호학, 건강사정, 간호관리학, 성인간호 수
업에 플립러닝을 적용하였을 때 자기효능감이 증가하였
다[4,16-18]. 

성취목표란 학생들이 주어진 상황에서 성취관련 행동
을 취하는 궁극적인 목적 또는 이유이다[19]. 성취목표는 
숙달접근목표, 수행접근목표, 수행회피목표가 있는데 숙
달접근목표는 학습자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이며 
주어진 과제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하는 것을 학습의 목
표로 하는 것이다[19,20]. 수행접근목표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려 하거나 남들보다 잘하려고 하는 
것이고 수행회피목표는 남들보다 못하지 않으려고 하거
나 부족한 능력을 타인에게 숨기려고 하는 것이다
[19,21,22]. 수행회피목표는 학업성취와 부적 상관관계
를 보이며 숙달목표와 수행접근목표는 학업성취와 정적
인 상관관계를 나타낸다[23]. 이러한 성취목표는 학습전
략을 통해 학업성취에 직‧간접 효과를 나타내는데[24] 
플립러닝은 학습동기를 높이고[4,18], 학생의 불안을 감
소시켜 숙달목표, 수행접근목표를 높이고 수행회피목표
를 감소시킨다[25].. 

인지적 관여는 자기조절전략의 하나로 학습전략 사용
과 관련하여 학습자의 생각과 동기가 결합된 형태로 학습
에 투자하려는 학생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다[26]. 인지적 
관여는 동기, 목표와 함께 학습자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이다[27]. 국외연구에서 플립러닝 수업을 받은 학
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시험 성적, 문제해결, 사
고력 등이 향상되어 인지적 관여에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
었다[28]. 

국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플립러닝을 적용한 선행 
연구들은 정신간호학 및 실습, 기본간호학실습, 건강사정 
및 실습, 간호관리학, 성인간호학, 여성건강간호학 수업
을 대상으로 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지식, 수업만족도, 
자기효능감, 학습 자기효능감, 학습동기, 비판적 사고능
력, 의사소통 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등을 검증하였
다[4,16-18,29-32].  

건강사정실습 교과목은 1‧2학년 때 수행되는 교내실
습교과목으로 임상실습 시행 전 완료되는 교과목이다. 학
업적 자기효능감, 성취목표, 인지적 관여는 학습자의 수
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27] 이들 변수의 측정 및 개
선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업과 실습 수행 능력을 증가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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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이다.   
국내연구에서 플립러닝 적용 시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검증한 선행연구는 다수 있었으나 성취목표, 인지적 관여
의 변화를 확인한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
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건강사정실습 교육에서 
플립러닝 적용 후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성취
목표, 인지적 관여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건강사정실습 수업에 플립러닝 교수-학습

법을 적용한 후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성취목
표, 인지적 관여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함이며 구
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플립러닝 교수-학습법이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 플립러닝 교수-학습법이 간호대학생의 성취목표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 플립러닝 교수-학습법이 간호대학생의 인지적 관여
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의 설계 방법은 건강사정실습 수업에 플립러닝 

교수-학습법을 적용한 후 학업적 자기효능감, 성취목표, 
인지적 관여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단일군 전·
후 실험설계이다.  

2.2 연구대상
연구 대상자는 C도에 소재한 간호학과 재학중인 2학

년 학생으로 건강사정실습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으로 연
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이다. 연구
의 표본크기는 G*Power 3.1.9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선행연구에서 플립러닝의 효과크기가 중간효과로 나타
나 효과크기를 .50, 유의수준 .05, 검증력 .95로 설정하였
을 때 최소 54명이 산출되었다[33]. 수업에 참여한 2학년 
학생 108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사전·사후 모두 응답한 
91부의 설문을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진행 절차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자는 플립러닝 교수-학습법 개발을 위해서 교

수학습지원센터에서 주관한 플립러닝 교육과정을 이수
하였다. 총 15차시 건강사정실습 수업 중 5차시, 10시간
을 플립러닝으로 진행하였고 수업설계는 PARTNER 
(Preparation, Assessment, Relevance, Team activity, 
Nub lecture, Evaluation, Reflection) 모형에 토대를 
둔, J대학교의 플립러닝 수업 설계안을 활용하였다. 각 단
계별 내용과 활동은 Table1과 같다. 

Pre-class는 오프라인 수업 전 사전학습 단계로 계통
별 건강사정 방법을 교수자가 직접 시범 및 설명하는 
25-35분 분량의 동영상 학습 자료를 제작하여 LMS에 탑
재하였다. 학생들이 오프라인 수업 전날까지 반복하여 시
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습 여부에 대해 출결 상황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전학습 단계로 온라인 토론방을 만들
어 온라인 수업 후 알게 되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
해 논의하도록 하였다. 

In-class는 사전학습 평가, 팀 활동, 강의 등으로 진행
되었다. 사전학습 평가는 사전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 점
검을 위해 퀴즈형식으로 문항을 출제하여 평가하였으며 
이를 성적에 반영하였다. 토론방에서 제시된 내용들을 학
생들이 정리하여 서로 대답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고 부족
한 부분에 대해서 교수자가 추가 설명을 실시하였다. 

사전학습에서 제시된 수업을 위하여 수업시간에 해야 
할 건강사정 내용과 안내 사항을 공지하고 팀학습을 시행
하도록 하였다. 건강사정 실습 지침서의 프로토콜에 따라 
팀학습을 시행하였으며 팀학습 과정에서 교수자는 머뭇
거리거나 어려워 하는 팀에게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
하였다. 오프라인 수업의 마무리 단계는 학생들에게 계통
에 따른 건강사정 핵심 내용을 요약하여 전달하고 건강사
정 과정 중 의문 사항에 대한 추가 질문을 받았다. 

평가는 실습지침서 작성을 확인하였고, 실습지침서에 
성찰내용을 기술하도록 하였다. 

Out-class는 부족한 내용에 대한 실습지침서 추가 작
성 및 그룹별로 사례 분석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2.4 연구도구 
2.4.1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봉미미 등(2012)이 개발한 

SMILES 학업적 자기효능감척도 (academic self efficacy)
를 사용하였다[34]. 봉미미 등이 개발한 학업적 자기효능
감은 학습 자기효능감, 수행 자기효능감, 두 개의 하위영
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각 5문항, 3문항으로 구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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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Contents Activity

Pre-class
Video on LMS and 

workbook • Watching videos about learning contents (student)

Discussion on LMS • To check the learning contents after watching the video 

In-class

Assessment (10min) Taking a quize • Take a quiz of 5-10 questions about learning contents

Team activity (50min) Workbook and 
Practice 

• Announcement of contents on health and physical assessment and guidance 
to be done during class

• Practice a health and physical assessment by 2 or 3 people 

Nub lecture (10min) Instructor feedback and 
coaching

• Feedback and coaching on how to perform health and physical assessment 
• Delivering the key point of the class
• Check for additional questions 

Evaluation (10) Workbook • Evaluation of Individual workbook
Reflection Workbook • Record reflection in workbook

Out-class Workbook and case 
study

• Record and organize workbooks
• Case study by group (4 or 5 people)

Table 1. Contents for health and physical assessment applying flipped learning

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에서 ‘정말 그렇다’의 7
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7점에 가까울수록 학
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의 ‘과목’을 ‘건강
사정실습’으로, ‘선생님’을 ‘교수님’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
다. 봉미미 등(2012)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학습 자기효능
감, .87, 수행 자기효능감, .89였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학습 자기효능감 .86, 수행 자기효능감 .75로 나타났다. 

2.4.2 성취목표
성취목표는 봉미미 등(2012)이 개발한 SMILES 성취목

표 (achievement goal)을 사용하였다[34]. 성취목표는 
숙달목표, 수행접근목표, 수행회피목표로 구분되며 각 하
위영역별 문항 수는 각 각 5문항씩 총 15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에서 ‘정말 그렇다’의 7
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7점에 가까울수록 성
취목표가 높음을 의미한다. 봉미미 등(2012)의 연구에서 
영역별 신뢰도는 숙달목표 .87, 수행접근목표 .87, 수행
회피목표 .93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숙달목표 
.93, 수행접근목표 .91, 수행회피목표 .89이었다. 

2.4.3 인지적 관여
인지적 관여는 봉미미 등(2012)이 개발한 SMILES 인

지적 관여 (cognitive engagement)를 사용하였다[34]. 
인지적 관여는 총 7문항으로 ‘전혀 아니다’에서 ‘정말 그
렇다’의 7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7점에 가까
울수록 인지적 관여가 높음을 의미한다. 봉미미 등(2012)
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85, 본 연구에서는 .95였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4.0 (Chicago, IL,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
로, 본 연구의 가설검증은 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2.6 윤리적 고려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수집된 자

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과 개인의 익명성과 비
밀을 보장한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알린 후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온라인 설문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을 알렸
으며 참여하지 않은 학생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
였고 이들 학생은 제외하였다(사전102명, 사후 94명 시
행). 설문에 참여한 학생 중, 사전·사후 한 번만 참여한 학
생들이 있어 생년월일로 사전·사후를 매칭하였고, 생년월
일이 동일한 3명의 설문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수업에 
참여한 108명, 모든 학생들에게 3,000원 상당의 인덱스 
플래그를 제공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91명 학생의 연령 범위는 21세에서 45세였으며 평균 

연령은 23.0±3.86, 성별은 남자 20.9%, 여자 79.1%였다
(Table 2).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91)
Variables Categories or Range Mean±SD or n(%)

Age 21-45 23.0±3.86

Gender Male 19(20.9)
Female 72(79.1)

Religion Yes 20(22.0)
No 71(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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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Pre-test Post-test t pMean±SD Mean±SD

Academic
Self efficacy

Learning 21.22±5.09 25.27±5.02 -5.445 <.001
Performance 13.10±3.80 13.87±54.37 -1.279 .203

Total 34.43±8.40 39.14±8.80 -3.811 <.001

Achievement
Goals

Mastery 25.67±6.37 26.35±5.66 -0.770 .442
Performance approach 21.89±6.71 21.22±6.59 0.686 .494
Performance avoidance 21.55±6.94 19.67±6.60 1.881 .062

Cognitive engagement 32.44±9.04 35.15±8.29 -2.120 .035

Table 3. Effect of lessons using flipped learning                                                                                       (N=91)

3.2 플립러닝 효과 
플립러닝 후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사전 34.43±8.40, 

사후 39.14±8.80 (t=-3.811, p<.001)로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증가하였으며 하위 영역 중 학습 자기효능감이 사
전 21.22±5.09, 사후 25.27±5.02 (t=-5.445, p<.001)로 
유의한 변화를 나타냈다. 인지적 관여는 사전 32.44± 
9.04에서 사후 35.15±8.29로 상승하여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t=-2.120, p=.035). 성취목표 중 수행회피목표가 
21.55±6.94에서 19.67±6.60으로 감소하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3). 

4. 논의 

본 연구는 건강사정실습 교과목에서 플립러닝이 간호
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성취목표, 인지적 관여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시행되었다. 연구 결과 학
업적 자기효능감이 사전 34.31±8.40에서 사후 39.14± 
8.80으로 상승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냈으며 하위 영
역별 분석 결과 학습 자기효능감에서 유의하게 상승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신간호학, 건강사정, 성
인간호학 수업에 플립러닝을 적용한 학업을 수행함에 있
어 동기를 부여하며 학업에 대한 불안, 스트레스 반응을 
감소시켜 학업 수행을 높이게 하며 학업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킨다[35,36]. 따라서 플립러닝 수업은 간호 대학생
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
로 사료된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습 자기효능감과 수
행 자기효능감으로 나뉘어진다[34]. 본 연구에서는 학업
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 중 학습 자기효능감에서 효과
를 나타냈다. 학습 자기 효능감은 학생들이 새로운 학습 
지식과 기술을 성공적으로 획득하기 위해 학습 내용을 이
해하고 분석하며 기억할 수 있는지에 관한 주관적인 믿음
을 측정하는 것으로[37] 플립러닝 수업은 학생들이 학습 
내용을 기억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업 성과 및 수행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만[38] 본 연구에서 수행 자기효능감은 통계적 유의
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수행 자기효능감은 학생들이 특정 
과목에서의 학업 수행을 요구되는 수준까지 이행해 낼 수 
있는지에 관한 주관적인 믿음을 측정하는 것으로[13].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pre-class에서 동영상 수업을 통
해 지식을 획득할 수 있었으나 이를 대상자의 건강사정까
지 수행으로 옮기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
다. 선행연구에서 수행 자기효능감을 측정한 연구를 찾기 
어려워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이외선과 노윤구(2019)는 
4차시 8시간, 권영란과 최봉실(2020)은 6차시 12시간 플
립러닝을 적용하였을 때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상승하여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4,18]. 그러나 3차시 6시간을 적
용한 유영선과 김현진(2021)의 연구는 하위 영역 중 부분
적 개선은 있었지만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16]. 본 
연구에서 학생들은 지식적 습득과 이 지식을 바탕으로 신
체사정을 시행해야 하는데, 학생들이 지식과 수행을 분리
하여 생각하였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론 및 실
습 교육으로 나뉘어지는 간호교육에서 이론 수업 시 학습
한 내용들이 실습에 적용되며 폭넓은 사고를 할 수 있는 
연계성 있는 교수학습법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학령인구 감소로 다양한 학생들이 간호학과에 입학하고 
있는 바, 개인별 학업 역량의 차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에서 이들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고, 학교에서 경험한 
성취감이 임상 수행능력과 연계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4차시, 8시간 이상 플립러닝을 적용
하였을 때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효과가 있었으므로 학습 
자기효능감 및 수행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플립
러닝의 중재 시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성취목표는 학생들이 주어진 성취상황에서 성취관련 
행동을 취하는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를 가리킨다[23]. 이
는 숙달목표, 수행접근목표, 수행회피목표, 세 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분된다[34]. 숙달목표와 수행접근목표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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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성취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수행회피목표는 
학업성취와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낸다[23]. 본 연구에
서는 수행회피목표가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 이는 학습과정 중, 학생들의 학습에는 개인차
가 있으며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생각
된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교수-학습 과정 중 학생들
에게 학습 목적을 강하게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학습
동기를 유발시켜 주어야 하는데, 플립러닝 수업에서 이러
한 중재가 부족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pre-class에
서의 학습목표 제시 뿐만 아니라, in-class 과정에서 수행 
목표를 추가적으로 제시한다면 학생들이 실습 시간에 본
인이 해야 할 일을 명확히 인식하여 우수한 수행을 보여
줄 것으로 기대한다[39].

인지적 관여는 학습자가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이해하
고 사용하고 창조하려는 전략적인 노력이다[34]. 인지적 
관여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증가시키며 수행 몰입도
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40]. 본 연구
에서 인지적 관여는 사전, 32.44±9.04에서 사후, 35.15± 
8.29로 상승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플립러닝이 학생들의 지식과 학습에 있어 인지적 관여를 
증가시켰음을 보여준다. 학생들의 인지적 관여를 증가시
키기 위해서는 교수와 학습자 간, 학습자들 사이의 상호
작용,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제공, 동기부여가 중
요한데[40] 플립러닝은 교수와 학습자 간, 학습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증가시키고 학생들의 동기를 부여하는 학습
이므로 이러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28,40].   

선행연구와 연구도구가 불일치하여 결과값의 비교는 
어려우나 Cevikbas & Kaiser (2021)은 수학 수업에서 플
립러닝 적용 후, 14개항목으로 인지적 관여를 긍정, 부정, 
변화없음으로 측정하였는데, 긍정적 평가가 많았다[28]. 
Jamaludin & Osman (2014)는 7점 Likert 척도, 4문항
으로 인지적 관여를 측정한 결과 평균 5.61±1.00이었고, 
본 연구의 문항 평균값 5.02±1.18과 비슷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35] 반면 Subramaniam & Muniandy (2017)는 
컴퓨터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플립러닝 적용 후 실험군
과 대조군의 사후비교만 시행하였을 때 두 그룹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41]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를 통
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여러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수업 담당
교수가 설문을 시행하여 결과변수에 대한 신뢰 및 생명윤
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 윤리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연구자는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설문은 자발
적 참여를 통한 무기명으로 진행하였고 수업에 참여한 모
든 학생들에게 보상을 제공하였다. 또한 설계 부분에 있
어 단일군 전·후설계로 시간경과효과, 성숙, 통계적 회귀
의 가능성 등으로 연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연구되지 않은 성취목표, 인지적 
관여에 대한 플립러닝의 효과를 확인한 예비조사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추후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학과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사정
실습 수업에서 플립러닝 교수-학습법(5차시, 10시간)을 
적용한 후 학업적 자기효능감, 성취목표, 인지적 관여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플립러닝 
교수-학습법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 영역 중 학습 
자기효능감과 인지적 관여에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수행 
자기효능감과 성취목표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추후 
반복 연구가 필요하며, 인지적 관여에 대한 효과를 확인
한 연구가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단일군 전·후 실험설계로 통계적 검증력이 약
하며 단일 대학, 단일 학과에서 시행하여 일반화가 어려
운 제한점이 있다. 

다양한 학생들이 간호학과에 입학하고 있으며 이들이 
환자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은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므로 학습과 수행 증진을 위해 
교수-학습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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